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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56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3.7배나 증가

하는 등 농업부문이 수출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

었음. 그러나 최근의 엔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수출 신장세에 제동이 걸리

면서 2013년 1~4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에 그치고 있

음. 엔저 속에서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미국, 홍콩, ASEAN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일본 수출은 전년보다 8.9%나 감소하였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저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비중은 24.9%(2012년)이나, 신선채소나 절화의 경우 

수출시장이 대부분 일본이며, 일본의 신선채소와 절화 수입국 가운데 한국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 이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여의치 않으면 

수입선을 다른 국가로 대체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수입선 변화가 관

찰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엔저 지속으로 인한 일본 수출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이 농산물 수입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음. 수출은 국내 출하 물

량의 일정 부분을 해외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가격안정 효과가 있는데, 엔저 기조 속에서도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계속 수

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국내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 절화류

는 일본 수출 급감에 따른 수출물량 유입과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신선채소류

와 절화류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은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엔저 상황 하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가 5

월 9일 발표한 엔저 대응 대책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둘째, 일본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품

목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일본의 소비 성수기까지 확대해야 함. 셋째, 일

본 수출은 대부분 해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운회사와 정부 간 교섭으

로 운임 할인을 추진해야 함. 넷째,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변동

보험과 함께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혹은 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강화로 엔저 리스크

를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확대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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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화 환율 하락과 농식품 수출 동향

1.1. 최근의 수출 실적

□ 수출 신장세 작년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나, 아직까지는 2% 증가

○ 농림축산식품 수출의 2013년 1~4월 누적액은 18억 달러로 2011년보다 

14.8% 늘었으나, 2012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

나 증가 폭은 둔화되었음

- 최근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은 엔저로 인한 대일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

이지만, 중국, 미국이나 ASEAN 등으로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아직

까지는 작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

표 1. 농림축산식품의 최근 수출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누계(1～4월)

2011년 384 356 356 475 1,572

2012년 364 451 487 466 1,769

2013년 452 394 469 490 1,804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5.3 26.7 36.9 △1.9 12.5

’12년 대비 ’13년 증감률 24.3 △12.8 △3.9 5.0 2.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정보

□ 일본·EU 등의 수출은 저조한 반면, 미국·중국·ASEAN 등은 호조

○ 국별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전체 농업부문 

수출의 24.9%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2013년 1~4월 누적 수출액은 전

년 동기보다 8.9% 감소하였으며, 러시아 4.7%, EU 1.0%, 기타 국가는 

11.2% 감소하였음

- 반면, 2008년부터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8.1%, 미국도 

14.5% 증가하였으며, 홍콩 27.9%, 대만 8.8%, ASEAN은 15.0%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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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홍콩, 중국, 대

만, ASEAN 등의 수출 증가로 현재까지 수출 증가세 유지 가능

표 2. 농림축산식품의 국가별 1～4월 누적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기타 계

2012년 448.5 280.6 148.6 76.1 88.5 62.8 256.1 110.3 297.2 1,768.7

2013년 408.6 303.4 170.2 72.5 113.2 68.4 294.5 109.3 263.8 1,803.9

증감률 △8.9 8.1 14.5 △4.7 27.9 8.8 15.0 △1.0 △11.2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 5. 9)

1.2. 엔저와 대일본 수출 동향

□ 100엔당 1,300원대였던 엔화 환율은 최근 1,100원선도 무너져

○ 일본 수출비중은 2000년 45.5%에서 2012년 24.9%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시장으로서 엔화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

는 영향이 큼

- 엔화 평균 환율은 2010~2012년 100엔당 1,300~1,400원대였으나, 일

본의 아베정권 출범 이후 엔저 정책 추진으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5월 23일 현재 1,078원으로 1,100원선도 위협

그림 1. 엔화 환율 변동 추이(매매기준율 기준)

1,000.0 

1,050.0 

1,100.0 

1,150.0 

1,200.0 

1,250.0 

1,300.0 

1,350.0 
원/100엔

1,314.6원

1,292.9원

1,193.4원

1,078.1원

자료: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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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수출비중 높은 품목은 대부분 수출 급감

○ 1~4월 대일 수출 누적액은 지속적인 엔저 현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평균 

8.9% 감소하였지만, 일본시장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은1) 수출 감소폭

이 더욱 확대되었음

- 화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장미, 국화, 백합은 거의 100%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1~4월 대일 수출은 각각 전년보다 36.5%, 37.3%, 10.9%

감소

-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는 엔화 환율 하락이 본격적이었

던 2월의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47.2%나 감소하였으며, 이후 국내 생

산량 증가에 따른 조기 수출로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1~4

월 누적액은 2.8% 감소

표 3. 엔화 환율 하락 이후 주요 농식품의 대일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월 2월 3월 4월 계 1월 2월 3월 4월 계 1월 2월 3월 4월 계

김치 7.0 8.8 7.2 7.0 30.0 6.5 6.3 5.5 6.0 24.3 △7.1△27.9△24.3 △14.0 △18.9

파프리카 6.9 10.5 6.4 8.9 32.7 7.8 5.5 8.6 9.8 31.7 13.7△47.2 33.9 10.6 △2.8

토마토 0.5 0.7 0.7 0.8 2.8 0.8 0.7 0.8 0.8 3.0 46.7 △9.4 2.7 △2.1 6.6

인삼 3.8 3.8 3.1 2.2 12.8 2.3 2.8 2.5 3.1 10.7△37.4△26.8△19.6 41.5 △16.5

장미 2.3 1.0 3.8 3.1 10.3 1.2 0.4 2.2 2.6 6.5△45.7△58.4△41.4 △16.8 △36.5

국화 0.5 0.4 0.9 0.5 2.2 0.3 0.2 0.6 0.3 1.4△30.4△41.2△38.9 △38.4 △37.3

백합 1.7 0.7 0.7 0.1 3.3 1.2 0.7 0.8 0.3 2.9△27.6 0.4 9.6 18.9 △10.9

유자차 1.8 1.2 0.6 0.4 3.9 1.4 0.8 0.3 0.4 2.8△19.8△36.0△51.9 △5.0 △28.2

막걸리 4.4 3.2 3.0 5.9 16.6 1.6 1.7 1.3 1.2 5.9△63.1△47.3△56.3 △79.4 △64.6

면류 3.7 4.2 6.0 5.4 19.2 3.9 3.4 3.8 4.3 15.5 7.0△17.8△36.5 △19.6 △19.4

과자류 10.6 10.6 11.1 11.7 44.1 11.6 8.8 11.1 10.5 42.0 10.0△17.1 △0.1 △10.9 △4.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정보

1) 2012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일본시장 수출비중은 파프리카가 100.0%, 장미 

97.9%, 국화 99.7%, 백합 99.9%, 막걸리 86.7%로 일본 수출의존도가 크게 높으며, 김치 

79.3%, 토마토 71.0%, 과자류 32.6%, 유자차 28.8%, 인삼 24.3%, 면류 1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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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는 이른바 한류 열풍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일본 내 

소비 열기가 주춤하면서 최근 수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2), 여기에 엔

저 현상이 겹치면서 1~4월 수출은 전년보다 64.6%나 급격히 감소

- 김치의 대일 수출은 1월 7.1% 감소에 그쳤으나, 2월과 3월에는 각각 

27.9%, 24.3%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4월에도 14.0% 감소하여 평

균 18.9% 감소

- 인삼 수출은 최근 들어 전반적인 감소 경향이며, 엔저 여파로 더욱 감

소함에 따라 1~4월 누적액 기준 16.5% 감소

- 유자차는 수출 유망품목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일본시장 내 

소비 부진과 엔저 영향으로 28.2%나 크게 감소

- 면류와 과자류는 일본보다는 미국,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이 많이 되

는 가공품이지만, 엔저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대일본 수출은 최근 줄

고 있는 추세

- 토마토는 최근 2~3년 사이 수출이 신장되고 있으며, 특히 신선토마토

의 경우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3) 엔저로 수출 증가폭이 둔

화되었지만, 1~4월 누적액은 전년보다 6.6% 증가하여 유일하게 증가

한 품목

□ 수출 급감으로 수출 농가소득과 국내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

○ 화훼류나 파프리카 등의 신선농산물은 물론, 인삼과 김치 등 국내 농산

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수출 감소는 수출농가나 업체 소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시 국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이와 같은 수출 감소의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2) 막걸리 수출은 2000년 89만 달러, 2005년 127만 달러, 2011년 5,273만 달러로 급격한 증

가 추세였으나, 이후 감소로 전환되어 2012년에는 3,689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30.0%

나 감소

3) 토마토는 2000년대 중반 이른바 웰빙 영향으로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수출이 감

소한 품목이었으나, 2010년부터 다시 수출이 증가되어 2012년 수출액은 2000년대 초반 

수준인 1,29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신선토마토 비중(2012년 기준)은 73.5%로 

대부분 일본(96.7%)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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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저 이후 농식품의 대일 수출 영향과 전망

2.1. 주요 농산물에 대한 일본 수입선의 변화 영향

□ 현재까지 현저한 일본의 수입선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 최근의 엔저 현상 이후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4), 1~3월 

누적 수입비중은 한국산 58.8%, 뉴질랜드산 40.1% 등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한국산이 4.3%P 하락한 반면, 뉴질랜드산은 5.1%P 상

승하였음

- 그러나 엔저 지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생산량 증대로 

인한 조기 수출로 대일 수출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일본의 급격한 수

입선 변경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

표 4. 엔저 이후 일본의 파프리카·토마토 국별 수입 비중

단위: %

구 분
2012년 2013년

1월 2월 3월 계 1월 2월 3월 계

파프리카

한국 55.7 68.7 63.1 63.1 57.7 55.8 62.0 58.8

오만 0.3 0.5 0.1 0.3 0.4 1.4 0.7 0.8

네덜란드 0.2 - 3.8 1.5 0.1 - 0.5 0.2

멕시코 - - - - - - 0.2 0.1

뉴질랜드 43.8 30.8 32.9 35.1 41.8 42.9 36.6 40.1

신선

토마토

한국 52.7 46.6 42.2 46.1 42.2 42.1 38.3 40.8

미국 18.9 29.0 40.7 31.8 34.6 33.6 38.5 35.7

멕시코 5.2 6.4 4.7 5.4 5.2 2.8 3.2 3.8

뉴질랜드 23.2 18.1 12.4 16.8 15.9 18.5 15.7 16.6

네덜란드 - - - - 2.1 1.3 1.9 1.8

캐나다 - - - - - 1.8 2.3 1.4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4) 일본시장에서 파프리카의 수입국별 비중(2012년 물량기준)은 한국산이 전체의 62.7%, 네

덜란드산 23.7%, 뉴질랜드산 13.5% 등이며, 신선토마토는 미국산이 53.0%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산 35.8%, 뉴질랜드 5.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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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신선토마토 수입은 1~3월 누적비중이 한국산 40.1%, 미국산 

35.7%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한국산은 5.3%P 하락한 반면, 미국산은 

3.9%P 상승하였음.

- 그동안 이 시기에 수입되지 않았던 네덜란드산과 캐나다산 토마토가 

일부 수입되었으나, 비중이 크지 않아 현재까지는 일본의 토마토 수

입선 변동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일본 화훼류 수입의 경우5) 장미는 최근의 엔저와 일본시장 내 가격 하

락 영향 등으로 1~4월 누계 검역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6.7% 감소하였

으며, 고정 출하처가 있는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 때문에 한국산 장미의 수입 비중은 2012년 1~4월 누계 12.5%에서 

2013년 12.0%로 크게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케냐와 인도의 

비중이 높은 상태

○ 일본은 국화 최대 수입국으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산 수입비

중이 16~27%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주요 수입국

으로 부상하였음

- 특히, 금년 1~4월의 일본 국화 검역실적이 전년보다 7.9% 증가했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화는 최근의 엔저 현상과 난방비 상승 등

으로 수입비중은 0.7%P 하락

○ 일본 백합수입은 한국산이 대부분이며, 엔저로 인한 채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로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네덜란드산 백합의 수입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전년 1~4

월보다는 1.7%P 확대

5) 일본의 절화 수입국을 살펴보면(2012년 검역 기준), 장미는 케냐 31.5%, 인도 22.3%, 콜

롬비아 10.1%, 한국 16.0%, 에콰도르 5.3%, 에티오피아 4.8% 등, 국화는 말레이시아 

59.8%, 중국 19.0%, 베트남 11.9%, 한국 5.0% 등, 백합의 경우 한국 90.6%, 이스라엘 

4.1%, 콜롬비아 1.3% 등으로 수입국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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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엔저 이후 일본의 장미·국화·백합 국별 수입 비중
단위: %

구 분
2012년 2013년

1월 2월 3월 4월 계 1월 2월 3월 4월 계

장미

한국 12.2 4.7 11.6 27.2 12.5 8.4 3.1 11.1 30.2 12.0

인도 27.4 37.4 35.2 13.1 30.9 26.3 35.5 33.0 19.7 29.8
베트남 5.4 4.5 2.3 7.3 4.2 5.6 4.5 3.2 7.3 4.7
콜롬비아 9.9 10.0 7.9 13.4 9.6 9.6 9.3 8.3 9.6 9.1
에콰도르 6.8 5.7 4.6 2.8 5.0 5.3 4.6 3.7 4.0 4.3
에티오피아 5.9 6.2 4.3 4.0 5.0 4.8 3.5 5.1 4.7 4.6
케냐 28.4 27.0 30.7 28.4 29.1 35.7 34.5 30.0 21.3 30.8

국화

한국 4.2 3.2 3.3 5.2 3.8 3.2 2.9 2.6 4.5 3.1
말레이시아 65.0 55.0 47.1 73.3 56.7 63.7 59.7 47.9 68.8 57.1
중국 16.0 20.3 28.2 6.7 20.5 17.8 22.0 26.8 10.8 21.3
베트남 12.9 11.3 10.7 13.2 11.7 13.4 10.2 11.1 13.9 11.8
대만 1.0 8.8 8.9 - 5.9 0.5 3.9 10.3 - 5.2
콜롬비아 0.5 0.6 0.7 0.8 0.7 0.8 0.6 0.7 0.4 0.6

백합

한국 93.3 81.4 56.2 53.2 74.8 79.9 85.2 67.1 65.2 75.0
대만 4.0 2.8 2.8 2.8 3.2 9.4 0.1 3.7 1.7 5.1
네덜란드 0.0 0.1 0.1 0.3 0.1 0.1 0.6 4.7 0.5 1.8
콜롬비아 1.0 2.1 2.4 8.2 2.3 2.7 4.8 2.1 4.8 3.0
이스라엘 0.3 2.2 23.5 19.3 10.2 3.9 2.2 16.8 10.4 8.7

주: 검역 본수 기준
자료: 일본식물방역소

□ 대일 수출 위축이 장기간 지속 시 일본의 수입선 대체 우려

○ 엔저 현상에도 일본의 농산물 수입선 전환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신선채소나 화훼류는 일본의 한국산 수입비중이 높기 때

문에 향후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 수

입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충분함

- 파프리카는 기후가 반대인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

지만, 오만이나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 농후

- 신선토마토는 한국산 수입이 여의치 않게 되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화훼는 현재와 같은 대일 수출 급감 현상이 지속된다면, 장미는 케냐 

등의 아프리카, 국화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백합은 대만과 이스라엘의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가 일본 화훼 수입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해 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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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농산물의 가격 변동 영향

□ 파프리카·토마토 국내가격은 아직까지 수출 감소의 영향 없어

○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

어지고 있어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는 상황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

지 않음

- 현재 파프리카와 수출비중이 높은 방울토마토의 국내 가격은 전년에 

비해 평균 12~18% 내외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생산량

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

표 6. 엔저 이후 국내 파프리카·토마토 도매가격 변화

단위: 원/5kg

구 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2012년

1월 43,926 13,545
2월 39,990 20,343
3월 32,735 25,183
4월 33,750 20,164

평균 37,600 19,808

2013년

1월 33,752 17,397
2월 34,038 14,997
3월 32,316 20,970
4월 22,744 16,072
평균 30,713 17,359

등락률(%)

1월 △23.2 28.4
2월 △14.9 △26.3
3월 △ 1.3 △16.7
4월 △32.6 △20.3
평균 △18.3 △12.4

주: 도매가격은 중급 기준이며, 파프리카는 빨간 파프리카 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절화류의 경우 수출부진으로 국내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

○ 절화류의 국내 도매가격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전반적 하

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판매 전환도 가

격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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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출실적이 크게 부진한 국화의 경우 주로 수출되는 스프레이

계통의 소국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14% 이상 하락하였으며, 백합도 

17.7%나 급락

표 7. 엔저 이후 국내 절화류 도매가격 변화
단위: 원/본

구 분 장미 백합 국화대국 국화소국

2012년

1월 4,814 4,330 4,960 2,954
2월 6,904 5,105 11,710 3,817
3월 4,305 5,297 8,720 3,407
4월 2,558 4,564 9,237 2,198
평균 4,645 4,824 8,657 3,094

2013년

1월 5,226 4,448 7,695 2,620

2월 7,189 3,952 10,205 2,983
3월 4,078 3,641 7,380 2,486
4월 2,660 3,837 6,272 2,542
평균 4,788 3,970 7,888 2,658

등락률(%)

1월 8.6 2.7 55.1 △11.3
2월 4.1 △22.6 △12.9 △21.8

3월 △5.3 △31.3 △15.4 △27.0
4월 4.0 △15.9 △32.1 15.7
평균 3.1 △17.7 △ 8.9 △14.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수출부진 지속 시에는 비수기 가격부터 하락 우려

○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생산량 증가로 국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속적인 수출로 채

산성이 악화되어 수출이 곤란해지게 되면,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되어 

국내 가격이 더욱 하락할 수 있음

○ 화훼류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에다 수출마저 원활해지지 

못하면, 일본 수출 비수기인 6~7월에 수출물량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

어 이 시기에 국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대일 6~7월 수출비중(2012년 검역기준)은 장미가 19.5%, 국화는 

19.4%, 백합 12.5%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월간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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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6~7월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도 화훼 소비가 부진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출물량 유입에 따른 가격하락폭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

○ 한편, 선행연구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중단되면, 수출물량의 국내 유입

과 국내 수요 충당 곤란 등의 영향으로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

정된 바 있음

표 8. 농식품 수출 중단 시 국내가격 영향
단위: %

구 분 가격지수 구 분 가격지수
과일·채소 -5.935 낙농제품 -1.083
축산·낙농 -2.872 식용유 -0.282

우유 -3.582 음료·담배 -0.506
육류·육가공품 -2.004 기타 식품 -2.801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수출 감소로 인한 국내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저하 예상

○ 엔저 지속 영향으로 대일 수출이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감소하여 내수로 

수출물량이 전환되었을 경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7) 파프리카와 방울

토마토 농가의 소득은 각각 3.5%, 2.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장미와 국화, 백합 재배농가의 소득은 각각 3.4%, 3.1%, 4.6% 감소하

는 것으로 추정

표 9. 농식품 수출 중단 시 농가소득 영향
단위: 천 원/10a

구 분 2011년 소득 수출 감소 시 소득 증감률(%)

파프리카 14,627 14,115 △3.5
방울토마토 8,735 8,508 △2.6
시설장미 10,675 10,308 △3.4
시설국화 6,493 6,295 △3.1
시설백합 3,332 3,181 △4.6

주: 시설백합은 강원지역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7) 가격 하락은 선행연구(박기환 외, 2012)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대일 수출 감소폭은 현재 

수준(8.9%)보다 더욱 확대된 20%로 설정한 후 과일·채소가격지수 하락폭에 적용하여 추

정하되, 나머지 경영비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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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

□ 정부 발표(2013. 5. 9.)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모니터링

< 정부의 엔저 대응 대책 발표 개요 >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급격한 엔화 환율 하락으로 농식품 수출에 곤

란을 겪음에 따라 2013년 5월 9일 다음과 같은 수출 지원방안을 발표

- 환변동보험의 보장범위를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선택

옵션 다양화(외화당 최대 80원 범위보장·6개 옵션)

- 파프리카, 장미, 백합, 국화, 김치, 막걸리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대일 수출 선적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표준물류비의 3%를 추가 지원

- 수출운영자금 사업예산 300억 원을 추가 편성

○ 농림축산식품부는 엔화 환율 하락으로 농식품 수출에 애로를 겪게 되자 

환율 상승 시 환수금이 면제되는 환변동보험을 개설하여 지원(2013. 4.

15.~)한 바 있음

- 그러나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환변동보

험 제도개선,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발표

○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수요 개척은 물론, 국내 유입 물량의 해외시장 격

리를 통한 국내 가격안정 효과도 입증되었으므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수출 정상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임

- 따라서 발표된 대책의 조속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 대책

이 실제 수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추가로 개선해

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대일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지원 품목 추가 및 기간 연장

○ 현 일본 정부의 엔저 기조 정책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

일 수출 감소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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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성과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발생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수출 부진으로 인해 일본의 농식품 수입선

이 다른 국가로 대체될 경우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

과 투자가 수반

-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기 조성된 수출시장 기반

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

○ 이러한 의미에서 대일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표준물류비의 3% 추가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토마토의 대일 수출 비중은 71.0%이며, 이 중 신선토마토는 96.7%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토마토 수출이 감소로 전환될 경우 물류비 

추가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

- 인삼과 유자차의 대일 수출 비중은 각각 24.3%, 28.8%로 높지 않지

만, 국산 원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서 다른 국가 제품으

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출 감소 장기화 시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원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이나, 일본의 8월 오

봉8)과 9월 피안9)이 농산물 수출 적기이므로 지원기간 동안 수출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 고려

□ 해운회사와의 교섭으로 대일 수출 운임 할인 추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항공 간의 MOU 체결(2012. 12)로 수출 

농식품에 대한 운임할인 조치를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대일 수출의 경우 항공수출이 아닌 해운으로 대부분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운회사와의 교섭으

8) 8월 13～16일 4일간을 盆 이라고 하며, 원래 불교 행사의 하나로 전해져 내려오는 일

본의 전통 문화

9) 彼岸(ひがん) 은 춘분(3월 20～21일경)과 추분(9월 23일경)의 전후 각 3일을 합친 7일간

이며, 이 기간에는 묘비를 닦거나 가정용 불단을 청소한 후 꽃 등을 바치는 일본 전통 

문화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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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임을 할인 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운임할인 조치는 직접적 지원 형태가 아닌 간접 지원 방식으로써 수

출물류비지원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DDA 협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 폐지를 대비하는 데 유용한 방안

□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험(혹은 기금) 개발

○ 파프리카, 토마토 등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거

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 관계자의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량 증가로 인한 국내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대로 국내 가격이 강세인 가운데 엔화 환율이 하락한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

- 이처럼 농식품 수출은 환율뿐만 아니라 국내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안정적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효과가 크지 않고, 국내 가격과 연

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수출단가보다 크게 상승하였을 

경우 일정 정도 보상해주는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혹은 기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경우도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

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 정부의 물류비 추가지원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수출물량 확보는 어려우므로 환변동보험과 가

격안정보험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표 10.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 도입 의향

단위: %

구 분 찬성 반대 계

수출농가 89.7 10.3 100.0

수출업체 83.7 16.3 100.0

자료: 박기환 외,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안 -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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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엔저 불안 요소 해소

○ 농식품의 대일 수출비중은 낮아졌지만, 신선채소류와 절화류 등의 일본

시장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압도적임

- 파프리카, 신선토마토 등의 채소류와 절화류, 김치 등 일부 품목의 수

출은 일본의존도가 여전히 크게 높아 일본의 경제상황이나 환율 변동

에 취약한 구조

- 따라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강화로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

○ 엔저로 대부분 품목의 일본시장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

른 국가 수출을 포함한 전체 수출실적은 일본시장 수출 비중 정도에 따

라 증감률에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

- 즉,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대일본 수출 증감률

과 전체 수출 증감률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일본 수출비중이 낮은 품

목은 대일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품

목도 많은 것으로 분석

표 11. 품목별 1～4월 누적 수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품목 전체 수출(A) 대일본 수출(B) A-B(%P)

일본 수출비중

80% 이상

파프리카 △ 2.8 △2.8 -

장미 △36.8 △36.5 △0.3

국화 △37.7 △37.3 △0.4

백합 △11.1 △10.9 △0.2

막걸리 △59.0 △64.6 5.4

일본 수출비중

50～80%

김치 △13.9 △18.9 △5.0

토마토 2.2 6.6 △4.4

일본 수출비중

50% 이하

인삼 △11.0 △16.5 5.5

유자차 △ 0.8 △28.2 27.4

면류 6.8 △19.4 26.2

과자류 9.6 △ 4.6 14.2

주: 일본 수출비중은 2012년도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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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수출국 다변화가 이루어진 품목의 경우 엔화 환율 하락으로 일

본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다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

○ 또한, 수출 다변화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

점의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하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시

장 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 때문에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지

원금을 증액시켜 수출국 다변화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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